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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은 금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임

<보도 주요 내용>

  6.5.(수) 시사인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영일만 ‘가망 없다’ 결론내렸다」, 
6.6.(목) 경향신문 「‘유전 사업성 의문’ 작년엔 탐사 ‘철수’」에서는 ‘23.8월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社의 반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우드
사이드社가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하여 철수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우드사이드社는 1차 조광권(‘07.2~’16.12월) 종료 이후, ‘19.4월에 재차 
연장(~’29.4월)하였음에도 불구, ’22.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3.1월 
철수하였는데, 이는 ‘22.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社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과정은 물리탐사 자료 수집, 전산처리, 자료해석 과정을 
거쳐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시추를 통해 부존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社는 ’07년부터 15년간 물리탐사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社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치 우드사이드社가 유망 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철수했다는 해석은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는 그간 축적된 탐사자료, 우드사이드社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 자체 추가 탐사자료 등을 ’23.2월 심해탐사 기술분석 전문기관인 
액트지오社에 의뢰하여 자료해석을 진행하였고 액트지오社는 자체적인 
첨단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금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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